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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(지청장 서봉규)은 (사) 한국연예예술인 

총연합회 전 ․현직 포항지회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, 

  - 자기부담금 마련한 듯 위장하는 수법으로, 포항시로부터 가요제 행사 

보조금 등 합계 약 3억원을 편취하고, 그 중 1억 원을 생활비, 채무 

변제 등 사적으로 유용한 전 ․현직 포항지회장 2명을 구속 기소함  

  - 전직 및 현직 지회장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보조금 비리를 저지르며 

단체의 회장 직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안임

 □ 향후에도 보조금 비리 등 국고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토착비리에 

대해 엄단해 나갈 예정임

피의자 직책 피의사실의 요지 처 분 

1 A(59세)
(사)한예총
포항지회장

(2014～현재)

▸2015. 8.～2016. 7. 자부담금 마련을  
가장하여 포항시로부터 8회에 걸쳐 
‘2015 시민가요제’ 보조금 등 합계 1억 
1,800만원 편취, 7,000만원 횡령
▸정상적인 지출을 가장하기 위해 포

항시에 위조한 영수증 13매 제출
  [사기, 업무상횡령, 사문서위조, 행사]

2018. 4. 17. 
구속기소

2 B(67세)
(사)한예총

前 포항지회장
(2012.～2014.)

▸2012. 5.～2016. 7. 자부담금 마련을  
가장하여 포항시로부터 12회에 걸쳐 
‘2013 시민가요제’ 보조금 등 합계 1억 
8,000만원 편취, 6,000만원 횡령

  (2회 2,000만원은 A와 공모) 
  [사기, 업무상횡령]

2018. 5. 2. 
구속기소

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구지검 포항지청
공보담당관 지청장 서봉규

전화 054-251-5500 / 팩스 054-250-4651

보 도 자 료
2018. 5. 3.(목)

 자료문의 : 형사2부장실
전화번호 : 054-250-4302

주책임자 : 부장검사 허인석

제  목 한예총 포항지회장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결과

Ⅰ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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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 수사 경과

○ 2017. 11. 포항남부서, A에 대한 보조금 1,000만원 횡령 사건 송치

○ 2017. 11.～2018. 3. 계좌추적 및 참고인 조사 등

○ 2018. 4. 17. 현 지회장 A 구속 기소 (4. 13. 구속)

○ 2018. 5. 3. 전 지회장 B 구속 기소 (4. 26. 구속)

III 수사 결과 및 향후 계획 

○ 과거 숨겨진 비리에 대한 수사

- 지회장 A가 2015년 및 2017년 유사한 내용의 횡령 사건에서 2회 불기소

(혐의없음) 처분을 받은 사실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여, 계좌추적 등

물증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

※ 3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64개 거래내역을 조회, 영수증 명의인 등 조사

- 수사 결과, 지회장 A는 허위 내용의 정산보고서와 영수증을 포항시에

제출하는 한편 행사 출연진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

한 사실과 前 지회장 B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해온 사실까지 밝혀냄

○ 보조금 비리 적발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 조치

- 피의자들은 보조금 교부기관인 포항시에 위조한 영수증, 거래내역을

조작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해옴

- 공공예산을 소위 ‘눈먼 돈’으로 인식하는 ‘도덕적 해이’를 방지하고

보조금의 사후 감독에 참고하도록 포항시에 관련 내용을 전달


